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

호를 위해 2020년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산하 법정 독립 법인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상담·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스포츠윤리교육 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
상담신고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비밀 보장비밀 보장됩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 상담·신고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고방법

전화

대표번호(국번없이, 수신자 부담)

1670-28761670-2876
전화상담 ┃ 오전 9시 ~  오후 6시

온라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 www.speth.or.kr

이메일 ┃ with@k-sec.or.kr

카카오톡

카카오톡채널 ┃ 스포츠윤리센터

우편 및 방문

주소 ┃ �(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2층, 7층 

(도화동, 자람빌딩)

방문상담예약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이용 

(방문상담 오전 9:30 ~ 오후 5:30)

당신의 용기가 
변화를 만듭니다!

신고는 너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첫 걸음이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상담할 수 있어

상담·신고접수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피해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사건조사 및 징계조치 요구, 후속점검 및 사후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인권침해·비리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

스포츠 윤리교육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예방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및 스포츠윤리 정책 개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이력 관리 및 발급

인권보호관 활동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

상시 점검

이 사업은   와   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도화동 자람빌딩)2층, 7층

Web www.k-sec.or.kr

Tel 1670-2876

지역사무소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0, 스마트타워 1708, 1709호

[ 경남 ] 경상남도 김해서 분성로 216, 태신드림시티 201호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 매그놀리아 2307호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606호



말로 주는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아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선배의 말이 곧 법은 
아니에요!

야! 내일까지 내 운동화,  
깨끗이 빨아서 말려놔. 

지금 바로 음료수도 사오고!

일단 니 돈으로 
사 와.

나중에 줄게!

네… 
알겠습니다…

나도 빨리 
선배가 되어야지.

씨……

넌 진짜 우리 팀의 
민폐 덩어리야. 
그게 뛰는 거냐?

죄…송합니다…

못생긴 게, 뛰는 것도 
뒤뚱뒤뚱~

축구는 왜 하냐? 
팀 분위기만 

망치잖아

너네 부모도 불쌍하다. 
너 같은 XX 

뒷바라지 하느라!

어떠한 신체적 폭력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손길은 선수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선수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

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도를 가장한 언어폭력은 선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

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 이제 멈춰야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말뿐 아니라 문자, SNS, 채팅 등에도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적 농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절대 안됩니다.

선후배 관계를 빌미로 한 사적 지시, 강압, 협박은 절대 전통

이나 훈련 문화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선배의 사적 심부름 강

요, 불이익을 암시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행동은 모두 권력형 

갑질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앗! 카톡이 
많이 왔네

아... 진짜, 
운동을 그만둬야 

하나… 

앗! 카톡이 
많이 왔네

또 실수야?
넌 뭐 하는
놈이야!

왜? 아파? 
그러니깐 

잘 하란 말이야!

뭐야?
이것도

교육이야!

이 XX야, 
정신 좀 차려!

감독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스포츠윤리센터와 상담하세요. 

배트는 연습용이지, 
무기가 아니에요!


